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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SS RELEASE

아빠 육아 전성시대, 업계는 아빠 공략에 사활
▪ 지난해 육아하는 아빠 비중 사상 최고 기록, 육아하는 아빠 트렌드 가속화
▪ 관련 업계, 아빠 취향 공략하는 육아용품 출시, 아빠들이 직접 만든 육아용품도 각광

‘아빠육아 전성시대’가 다가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비경제활동인구 중 육아·가사를 하는 남성은 모두 17만명으로, 기준을 새로 정립한 2003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7년 아빠 육아휴직 증가 추이’를 보면, 지난해 민간부분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2043명으로 2016년 대비 무려 58.1%가 늘었고, 남성 육아휴직이 허용된 이래 처음으로 1만명선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남성은 사회생활, 여성은 집안 일’이라는 공식으로 굳어진 성역할 경계가 허물어지며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스웨덴에서는 ‘친구 같은 아빠’라는 말로 널리 쓰이는 ‘프렌디(Freindy)’가 아빠 육아 트렌드로 정착돼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육아를 맡는 아빠들이 늘어나며 프렌디 문화가 보편화되는 모습이다.
· 육아용품 업계, 육아하는 아빠 취향에 딱 맞는 제품 선봬
고용노동부의 ‘2017년 아빠 육아휴직 증가 추이’에 의하면, 지난해 남성휴직자 8명 중 1명이 아빠였다. 실제로 육아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거나 전업으로 육아를 담당하는 아빠들이 늘어나는 모습은 육아용품 전시회에서도 확인된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베이비페어인 베페 베이비페어를 관람한 남성 비중은 2013년 26%에서 지난해 48%로 무려 두 배 가량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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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에브리데이 베이비 온도감지 유리젖병과 포그내 힙시트)
아빠들이 육아에 참여하는 비중이 늘면서 육아용품 업체들도 아빠를 공략하는 상품을 속속들이 내놓고 있다. 에브리데이 베이비의 온도감지 유리젖병은 아기가 분유를 마시기 좋은 온도인 섭씨40도를 기준으로 색상이 변한다. 덕분에 분유 온도를 맞추기 어려운 초보 아빠들도 쉽게 아이에게 분유를 먹일 수 있다.
아기띠도 아빠들에게 맞춘 상품이 눈에 띈다. 여성의 체형보다는 남성의 체형을 고려하고, 남성도 부담 없는 심플한 디자인을 갖춘 제품들을 선보이는 것. 포그내의 힙시트는 블루나 그레이 등 남성에게도 익숙한 색상을 선택할 수 있다.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큰 남성의 체형을 감안해 허리 둘레도 38인치까지 늘릴 수 있다. 아기를 안을 때 부모의 척추와 골반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아기를 편하고 안정감 있게 안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아빠가 직접 만든 육아용품도 ‘각광’
아빠 육아 전성시대의 또다른 축은 바로 육아용품을 만드는 아빠들이다. 이들은 기업에서 육아 용품을 만들거나 아예 회사를 차려 제품을 내놓기도 한다. 대부분 아이 아빠로, 실제 육아를 경험했기 때문에 ‘프로 아빠’만의 노하우를 십분 발휘해 남성만의 체형이나 힘을 충분히 고려하거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담은 제품을 만들어 육아 대디들로부터의 반응도 좋다. 제33회 베페 베이비페어에서도 이들 브랜드를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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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코니 아기띠의 아기띠 제품, 현대자동차 사내벤처팀의 카시트 ‘폴레드’)
코니 아기띠는 엄마, 아빠가 공동 대표인 브랜드로, 실제 아기띠를 사용하면서 느낀 애로사항을 개선한 아기띠를 선보였다. 코니 아기띠는 본체무게만 200g 수준으로 매우 가벼워 부모들의 몸에 가해지는 부담을 최소화했다. 평상시에는 숄 형태로 걸칠 수 있어 패션을 중시하는 신세대 맘, 대디들에게도 어필한다. 아빠들의 패션을 헤치지 않는 블랙, 그레이 등 차분한 색상도 준비돼 있다.

현대자동차 사내벤처팀은 최근 카시트 ‘폴레드’를 개발하고, 올해 1월 15일 주니어 카시트 Ball-FIX 310의 판매를 시작했다. 카시트에 적용된 독창적인 회전형 볼가이드는 자동차 내부의 벨트를 이용해 아이를 지키며, Active safety headrest는 충돌 시 아이의 목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설계됐다.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권위의 신차평가프로그램인 EURO NCAP 인증 조건을 기준으로 개발됐다. 10년 이상의 자동차 연구 경력을 가진 현대자동차의 연구원들이 내 아이 뿐 아니라 모든 아이의 안전을 위하는 아빠의 마음을 담아 개발했다는 후문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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